
- 과목명 :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교육론

- 이  름 : 

- 아이디 : 

- 과제명 : 문법 표현의 예를 둘 이상 들고, 각 문법 표현에 대해 어떤 의미, 형태통사, 화용, 

관련어 정보를 가르쳐야 하는지 알아봅시다. 또한 선정한 문법 표현을 활용하여 문장, 대화 

또는 담화 단위의 연습이나 듣기, 말하기, 읽기, 쓰기 등의 활동 교수방법도 포함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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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서론

- 조사 ‘은/는’을 선택한 이유

한국어의 경우 이/가, 을/를 들을 통해 주어와 목적어를 만들 수 있다. 그러나 거의 모든 나

라에서 배우는 영어의 경우 위치에 따라 주어와 목적어가 달라지므로 혼동이 있을 수 있다. 

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주어와 목적어의 개념을 너무 햇갈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외국인 학습자

들도 조사의 개념을 햇갈릴거 같아서 문장의 기본이 되는 주어를 만들 수 있게 은/는 주격조

사를 선택했다.

- ‘-는 바람에’를 선택한 이유

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학교에 늦었어요.

위 문장에서 ‘–는 바람에‘ 와 같은 경우 형태적인 기준에서 관형형 어미 ’는‘, 명사’바람‘, 조

사 ’에‘를 분리하여 교수하는 것보다 ’어미+명사+조사‘의 통합 형태가 ’원인‘의 연결표현이라는 

새로운 문법적인 기능으로 가르치는게 유용하다.

그러나 사전 기술 방식을 보면 이들 통합 형태의 문법 표현들은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자들

이 검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. 예를 들면 ’-는 바람에‘를 사전에서 표제어로는 검색할 수 

없기 때문이다. ’-는 바람에‘의 구성을 찾기 위해서는 통합 구성 요소 중 하나의 요소를 추정

하여 ’바람‘을 찾아야한다.

II. 본론

1. 은/는

주격 조사 : 문장 안에서,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붙어 주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

는 격 조사, ‘이/가’, ‘께서’, ‘에서’ 따위가 있다.

‘은/는’, ‘이/가’의 공통 용법

- 주어 자리에 나타난다.

- 붙이는 단어는 끝음절에 받침이 있느냐에 따라 형태를 결정한다.

‘은/는’, ‘이/가’의 차이점



-은/는

  : ‘주제, 대조, 강조‘의 의미를 나타낸다.

  : 앞에서 제시한 정보가 반복되어 나타낼 때 사용한다.

  : 부사격 조사나 부사와의 결합이 가능하다.

-이/가

  : 주어를 나타낸다.

  : 새로운 화제나 정보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.

공통점 

의미 : 명사 뒤에 붙여서 그 명사가 문장의 주체(주어)임을 나타낸다.

-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.

- 저 사람은 회사원이에요.

- 유진씨는 제 친구에요.

- 웨이 씨는 요리사네요.

형태 : 명사에 받침이 있으면 ‘은’ 받침이 없으면 ‘는’을 쓴다.

- 유진씨 동생은 대학생이에요?

- 네, 제 동생은 대학생이에요.

- 아버지는 요리사에요?

- 네, 아버지는 요리사에요.

차이점 예시

- 오늘은 조사에 대해서 배울거에요.

- 오늘은 은/는이 붙었기 때문에 주어로 착각 할 수 있으나 사실은 주어가 아니다.

- (우리는) 오늘은 조사에 대해서 배울 거에요.

- 우리는 오늘 조사에 대해서 배울거에요.

위에 예시처럼 사실 주어인 ‘우리는’이 생략되어있다.

이처럼 ‘은/는’과 ‘이/가’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어 초급 책에서는 ‘은/

는’을 주어를 만들어주는 조사로 배운다. 그리고 주격조사에 은/는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.

아마도 ‘나’라는 개념을 먼저 배우기 때문에 ‘나가 한국인이다.’ ‘나이 한국인인다.’라는 것을 

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. 



‘나는 한국인이다.’’처럼 문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‘은/는’을 먼저 배운다고 생각한다. 

2. -는 바람에

표준국어 대사전 ‘바람’

의존명사

‘-는 바람에‘ 구성으로 쓰여, 뒷말의 근거나 원인을 나타내는 말.

급히 먹는 바람에 체했다.

어제는 눈이 오는 바람에 길이 미끄러웠다.

위에 문장에서 ’-는 바람에‘ 는 ’어서‘로 바꿔 쓸 수 있다.

급히 먹어서 체했다.

어제는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웠다.

위 문장처럼 ’어서‘로 바꿔쓸 수 있다.

III. 결론

우리가 자주 쓰는 ’은/는‘ 그리고 회화에서 자주 쓰는 형태는 아니고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

있는 ’-는 바람에‘ 모두 문법적인 것을 배우고 시작하면 끝이 없다. ’은/는‘을 주격조사로 배

울 것인지 아니면 부사격 조사로 배울 것인지 처럼 조사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를 시작하면 끝

이 었기 때문에 일단은 문법 보다는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회화 위주로 먼저 배운 후 표현

에 익숙해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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